
김 주 태

 ‘옷이 날개다.’라는 말을 넘어서 이제는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다. 

우리는 사람의 복장을 보고 성향이나 직업을 파악하거나 심하게는 그 사람

의 부를 예측하기도 한다. 실제로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는 단정한 사람에게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갖

게 된다. 그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심해지면 자칫 

옷이 사람의 모든 걸 규정해버리는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첫 직장으로 대기업에 입사한 나는 부푼 자긍심을 갖고 출근을 하였다. 

회사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상하수직관계나 딱딱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대

부분의 회사 사람들은 정장을 입거나 아주 단정한 단색계열의 복장을 갖추

어 입었다. 나 또한 신입사원으로서 기존 선배들보다 더 단정하게 입는 것

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정장이나 오피스 룩으로 갖춰 입고 출근을 하였다. 

  나의 직무는 건설현장의 Project Manager로서 영업부에서 내려온 도면과 

설계에 맞추어 설치가 끝날 때까지 안전과 공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하

는 감독관의 역할이었다. 젊은 나이에 대기업에 입사하여 현장에서 감독을 

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으니 그 자체로 자긍심과 애사심은 엄청났을 것이다. 

  그런데 본사에서 신입 Project Manager를 대상으로 3개월 간 현장교육을 

이수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말이 현장교육이지 건설현장의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현장의 업무를 모두 알아야하기 때문에 현장 실무를 경

험해보라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었다. 그 날 이후 나는 정장 대신 시장에서 

싸게 주고 산 바지와 티를 입고 그 위에 현장 작업복을 겹쳐 입었다. 건설

현장의 실무는 쉽지 않았다. 한 겨울에 목장갑을 두 겹씩 껴도 추위를 막을 

순 없었고, 다양한 자재들을 옮기느라 온몸에는 온통 흙투성이였다.

  하루는 그러한 복장으로 은행에 방문하였다. 전세금으로 인해 대출관련 

은행 업무를 볼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다. 온몸

이 흙투성이인 건설현장 일용근무자로 보이는 이 젊은 사람을 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는 않았다. 나는 대출업무를 위해 신분증과 몇 가지 서류를 제출

했지만 하나의 서류가 부족하다면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았다. 대출

상담하기 위해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서류를 다음에 제출하면 안 되겠냐

고 여쭤봤더니 정중히 거절을 당했다.

인권은 입는 게 아니다



  다음날은 회사에 신규직원 안전교육으로 인해 현장에 가지 않고 사무실

로 곧바로 출근하게 되었다. 사무실로의 출근이니 오랜만에 단정히 오피스 

룩으로 입고 출근을 하였다. 안전교육이 끝난 후 대출을 빨리 처리해야 했

기 때문에 어제 갔던 은행에 다시 방문하였다. 그런데 입구에서 안내해주시

는 분부터 대출 상담원까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제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어제의 흙투성이 건설현장 일용직인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다. 더욱 놀

란 건 어제 찾아놓은 서류를 그 현장작업복 주머니에 넣어놓고 또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은행원은 그 서류 나중에 가져다주시면 처리해

드리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다행이다 싶은 한편 기분이 매우 나빴다. 

이것이 바로 인권침해가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 복장으로 사람을 판단하

고, 그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란 생각이 들었

다. 작은 은행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은 곳에

서 벌어지고 있을까?

  과거에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군복을 빨리 갈아입고 싶었다. 군복 입은 

군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

가 그렇지는 않지만 군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연민과 동정, 혹은 다

른 세상의 사람으로 바라본다. 오로지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는 감사한 존재로 바라봐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게 실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요즘 어린 학생들도 그렇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해서 명품으

로 치장하는 것이 복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

은 아닌가 싶다. 명품으로 치장한다한들 인간의 권리나 인간의 존엄이 높아

지는 것은 절대 아닌 대도 말이다.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로 인해 대도심이 형성되었고, 우리나라

의 경제가 발전하였다. 또한 군인들이 자신들의 청춘을 바치며 복무했기 때

문에 국가안보가 형성되었다. 이렇듯 어떠한 복장을 입었든,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든 사람은 모두 너무나도 가치는 존재이다. 인권은 복장 하나 때문에 

결코 침해받아서는 안 될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복장은 사람의 성향과 소

속 등을 나타내고 구분할 수 있지만, 결코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가릴 수는 

없다. 인권침해는 나와 다르다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며, 그러한 시선으로

부터 확산된다. 무엇을 입든 어떤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의 권리는 모두 같

다.


